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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내용 

일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와 관련된 일본의 전략적 사고는 무엇이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일본이 아시아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idealism, nationalism, realism의 세 가지가 있다.  

1. Idealism 

전후, 일본의 학계와 사회에서는 이상주의에 입각한 여러 가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상론적인 입장에서는 세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타협이 필요한 이유를 공동

의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러한 태도는 그다지 현실문제에 있어서 잘 

작용하지 않았다.  

2. Nationalism 

80년대 초, 일본은 미국과 같아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러한 노력은 걸프전을 

통해 큰 좌절을 맛보면서 끝나게 되었다. 일본은 미국과의 연계를 통해 핵무기 보유를 꿈꾸

지만,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일본이 경제대국으로써 국제원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의, 세계를 위해 공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식의 비난을 받게 된다. 1990년대에 일본

의 경제적 상황의 악화, 중국의 new nationalism 강조 등 위기가 다가오자, 일본은 그 동안

의 아시아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90년대 말에 자신들이 힘을 잃

어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략적 이익

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3. Realism 

90년대에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사고 부족이 국내외에서 크게 비판을 받으면서 현

실주의적인 입장에서 아시아를 이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의 성장과 일본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은 어떤 면에서는 미국까지도 포함하는 아시아, 동아시아를 향한 전략

에 대한 필요를 불러왔고, 이후 아시아에서 일본은 전략적인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고심하

기 시작했다. 

 

한국은 1960년대에 아시아를 향한 출구로 일본의 전략적인 이익을 위해 중시되었으나, 

1998년 오부치-김대중 간의 정상회담 결과, 한국에 대해 일본이 뭐든 해도 된다는 식의 오

해가 생기게 되었고, 이후 북한 문제 이외에 일본의 전략적 이익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80년대에 일본은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에 대해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던 일본은 고이즈미 정권에 이르러서는 미국과의 관계 만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츰 러시아와의 관계는 멀어지고 있다. 실제로 고이즈미 정권은 아시아를 

향한 어떤 전략도 가지고 있지 않다. 아시아에 대한 어떤 전략적 접근도 고려하지 않은 채, 

미국 만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는 많은 전략적 성공을 거두고, 

이런 미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국내에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태도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잠재적

인 진전은 있을 것이다. 일본은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국에 대해 말하자면, 최근 북한의 핵문제, 6자회담 등을 통해 한국이 다시 수



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있다. 실제로 일본이 북한의 핵문제, 중국의 급부상 등 복잡한 정치

적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한국에 어필하여 국제적 문제들을 해결할 것

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